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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태적 가치 높은 보호구역의 산림복원 추진
- 울진·삼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 개최 -

□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5월 18일 울진군 덕구 군립공원에서 산림복원 

전문가들과 함께 울진․삼척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

모색을 위해 "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"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  ㅇ 이번 토론회에는 토양, 식생, 동물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

피해지 공동조사단*, 환경부, 문화재청, 환경운동연합, 녹색연합, 한국

산양보호협회,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.

* 공동조사단 :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국립생태원, 경북대학교, 산림기술사협회,

한국산지보전협회

□ 그간 산림청의 복원정책은 주로 백두대간, 비무장지대(DMZ) 일원, 섬 

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의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, 지난 3월 발생

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

지역(4,789ha)을 포함하여 앞으로 산림생태복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

계획이다.

□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토양, 식생 등 분야별 

조사계획과 추진방법, 다양한 생태적 복원기법, 산림복원 국민 참여 

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"산불피해지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

지고 있는 만큼, 전문가, 시민단체,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

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"라고 밝혔다.

첨부파일: 관련 사진.

     


